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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 대전시설관리공단, 날씨경영우수기업 인증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부터 2회 연속 날씨경영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날씨경영우수기업 인증은 날씨정보를 기업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획득하는 경우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날씨경영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었다. 인증기업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혜택 등을 받게 된다. 

 ◇ 대전시, 배출 폐기물 내 재활용 가능자원 반입실태 특별검사

 대전시는 11월1일부터 4일까지 금고동 매립시설과 신일동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배출 폐기물 내 재활용 가능자원 혼입실태를

특별검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2개 팀 9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반입차량을 무작위 선정하고 청결상태

를 비롯해 반입 폐기물의 외관검사, 파봉 및 성상조사, 수분함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차량에 대해선 즉시 회차시키며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상반기 반입실태 조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재활용 가능자원 혼입율이 1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여전히 상당량의 활용

가능자원이 매립 또는 소각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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